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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end to have issues with various areas of 
language development. As such, it is important to do early screening of the language de-
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determine their level of development. 
To this end, language development screening tests that reflect the special nature of multi-
cultural families should be designed. There is a need for qualitative research because quan-
titative research alone cannot reflect the real needs of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is need,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assist in language development screening for children. 
Methods: Eleve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chosen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researcher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then analyzed the results. Result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were analyzed and cat-
egorized based on three main topics (results from the experience of language develop-
ment test, difficulty in assessing the child’s language development, and demand for im-
provement of the language development test) and nine subtopics.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a language development screening tes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language barriers, language development information, 
and the language development test.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Language screening test,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 Needs analysis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탈북자 출신의 새터민 등으로 한국사회 내에 남한

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Suh, 2007). 

하지만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협의개념이 혼용되어서도 적용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정은 결혼 이민

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가족으로 한정된다(Kim, 2015).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

르면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구의 가구원은 총 963,801명, 자녀

의 수는 220,950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Ministry of Inte-

rior and Safety, 2018). 이처럼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이 집단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관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진들은 집단 간 비교를 통한 다문화 아동

과 일반 또래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분석하였다(Ahn & Shin, 

2008; Hwang & Jeong, 2008; Kim, Kim, & Lee, 2007; Kwon, 2006; 

Lee, Shin, Kim, & Kim, 2008; Park, 2009; Yang & Hwang, 2009; 

Yoo, Kim, Kim, & Shin, 200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다문화 

아동이 음운, 의미, 문법, 읽기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또래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다수의 학

령전기 다문화 아동들이 표준화 검사에서 언어발달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8; Oh, Kim, & Kim, 2009). 이러한 

https://doi.org/10.12963/csd.19607

Original Article
Commun Sci Disord 2019;24(3):565-575ISSN 2288-0917 (Online)



https://doi.org/10.12963/csd.19607566    http://www.e-csd.org

Eun Jung Choi, et al.  •  A Needs Analysis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맥락에서 위험군에 있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영유

아기에 조기 선별하는 선행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기는 언

어발달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생애 첫 5-7년은 언

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Pence & Justice, 2008),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 문제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더욱 심한 언어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Olswang, Rodriguez, & Timler, 1998).

하지만 다문화 아동의 조기 선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적 및 질

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언

어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 공식검사는 한국 아동을 대

상으로 표준화된 검사도구들인데, 이러한 검사도구들의 내용에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및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다문화가

정 아동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

한 어머니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검사 개발 과정에 이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그 특성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

녀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의 모국어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하

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는 아동 언어발달에 필요

한 적절한 자극의 양적 및 질적인 결핍을 초래한다(Oh et al.,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언어능력에 대한 정

적인 상관관계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으며(Hwang & 

Jeong, 2008; Lee et al., 2008), 어머니의 낮은 한국어 능력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나 민감도, 그리고 아동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양육자의 보고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에 대한 질

적인 탐구와 고려를 통해 더 타당하고 접근성 있는 평가방법을 고

안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아동의 언어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평가방법 자체

의 어려움 이전에 아동이 언어평가에 접근하기까지의 외적인 어려

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

정 아동들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27.3%와 2009년 

36.0%로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36.5% (2008년), 40% (2009

년)보다 낮게 집계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검진의 특성상 검사보다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

담이 주된 절차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을 경

우 형식적인 검진에 머물거나 아예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된 연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과 발달에 대한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양적 비교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에 반해 다문화 아동의 언어에 관한 질

적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어사용실태(Kwon,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Park & Jung, 2012) 등 소

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

의 언어 발달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는 있지만, 다문화가정

이라는 특수한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실제적 어려움과 요구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여,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에 새

롭게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FGI는 특정 주제에 대해 6-8명의 참여

자들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조사방법

이다. 숙련된 진행자(moderator)의 주도하에 비구조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진행하며, 모든 참여

자들의 반응을 통합하여 가설의 추출과 검증 등의 목적으로 활용

된다. 특히 규모가 큰 연구에서 초기에 선행연구의 한 방법으로 사

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이해의 벽이 있을 때, 복잡한 행동

이나 동기를 밝힐 때, 새로운 관점이나 창의력이 요구될 때, 제품 개

념의 방향을 찾거나 소비자의 생각을 직접 접하고 싶을 때 유용한 

연구방법이다(Cho, Lee, Joo, & Kim, 2011).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언어발달 

및 평가에 대한 인식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하여 살펴보

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배경을 고려한 언어발달 검사 개

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 수검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 개선 요구 

및 기대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의 영

유아 언어발달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고, 구체

적인 개선 요구 및 기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연

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어머

니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1) 서울지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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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학령전기의 자녀를 두었으며,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

중언어 발달지도사의 확인을 거쳐 일상적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어머니들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자료수집 절차 

인터뷰 질문 구성 

인터뷰 질문은 타당도 검증을 위해 두 명의 연구자들이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의 주요 주제

는 (1)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의 수검 경험, (2) 자녀 언어발달에 

대한 평가, 그리고 (3) 개선 및 지원 요구였다. 질문은 반구조화된 개

방형으로 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구어로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인 

주제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년 이

상 근무한 1급 언어재활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전

문가 1인과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2인이 문항별 5점척도를 사용하

여 타당도를 평가하였고, 평가자들의 문항타당도 평균점수가 3.5 

이상으로 확인된 문항만을 선별하여 인터뷰 질문으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실시 및 자료 전사 

본 인터뷰는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발화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5명과 6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출신 국가가 특

정 국가에 치중되지 않도록 각 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인터뷰 이전

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는 두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한 명은 중재

자(moderator) 역할을 하여 질문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

의 반응이 모호하거나 불충할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자

의 구체적인 응답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또 다른 한 명의 연구자

는 인터뷰 상황에 대한 현장 노트를 작성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균

등한 발언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발언 횟수를 체크하여 인터뷰 진

행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언어발달검사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참여자가 대부분이

었고, 더 구체적인 개선안 및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임상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SELSI; Kim, Kim, Yoon, & Kim, 2003)의 검사지

를 배부하였다. 참여자들은 검사지를 천천히 살펴보고 검사 문항

의 이해 정도, 개선 및 요구안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선

정하였으나, 한국 거주기간이 최소 2년 4개월에서 9년 11개월로 다

양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어 수준도 개인별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

서 토론 주제에 따라 일부 참여자는 검사자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

하기 어려워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

고, 이러한 경우 한국어가 유창한 다른 참여자들이 통역을 해 주거

나, 영어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서울 시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용한 강의실에

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참여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

록 V자 형태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였다.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화 및 녹음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

은 그룹별로 100-120분이었다. 

자료 분석 

두 명의 연구자는 모든 인터뷰의 내용을 진행자와 참여자의 진

술을 포함하여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영상과 녹음본을 반

복하여 확인하며, 참여자가 보인 행동이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도 발화와 구분하여 전사본에 기입하였고, 전사 자료는 A4용

지로 총 58페이지(글자크기 10, 줄간격 1.8) 분량이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연구자는 인터뷰 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roup ID Age 
(yr)

Country of 
origin

Educa-
tion (yr)

Duration of 
residence in 
Korea (yr;mo)

Age of 
child 

(yr;mo)

Group 1 Participant 1 34 Vietnam 12 2;8 1;7
Participant 2 29 Vietnam 16 2;4 1;7
Participant 3 28 Vietnam 16 3;9 3;5
Participant 4 32 Cambodia 16 7;9 7;1
Participant 5 34 Philippines 16 9;11 7;3

Group 2 Participant 6 28 Philippines 12 2;9 2;0
Participant 7 32 Cambodia 12 2;9 6;6
Participant 8 33 Vietnam 5 4;6 2;6
Participant 9 29 Vietnam 5 3;4 2;4
Participant 10 27 Vietnam 12 3;10 2;10
Participant 11 31 Vietnam 12 7;10 6;0

Table 2. Discussion topics

Theme Related discussion topics 

Experience of language development 
screening tests for children

Type of tests 
Impression about experience

Evaluation of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ccessibility to language development tests
Difficulties in self evaluation

Demand for improvement and  
support

Suggestions
Needs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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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사본 전체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코드를 

작성하였고, 첫 번째 작성한 코드에 따라 발화를 분석하면서 새롭

게 나타난 주제를 기록해 나가며 추가적 코드를 만들어내는 개방

적 코딩 절차를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Bogdan & Biklen, 2007). 

이 과정을 통해 코드를 재범주화하여 최종적으로 3가지의 대주제

와 9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 과정을 도식으로 표

현하면 Figure 1과 같다(Brescia, Swartz, Pearman, Balkin, & Wil-

liams, 2004). 

신뢰도(credibility) 확보를 위한 노력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credibility)란 사회적 상황 안에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과 연구자에 의해 서술되고 묘사된 내용 간

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Schwandt, 2014).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녹화 및 녹음 자료와 전사본을 반복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뷰 자료에 대한 하나 이상의 관점을 얻기 위

해서 삼각측량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고, 세 명의 리뷰어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리뷰어들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

았으며, 주요 주제(major themes)와 하위주제(sub-themes)에 대해 

구두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질적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3

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고 총 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

된 대주제는 (1) 언어발달 수검 경험, (2) 자녀 언어발달 평가의 어려

움 및 대처방법, (3) 언어발달검사에 대한 개선 요구이고 하위주제

들 간의 관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언어발달검사 수검 경험

언어발달검사 수검 여부와 관련 검사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 연

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소아과에서 기본적으로 받은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를 언급하였다. 소아과에서 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거나, 의사나 간호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검사를 시행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는 특별히 자녀의 언어발달검사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고, 아동의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늦거나 발달 지체가 걱정되어 따로 검사를 받아본 

참여자가 각각 한 명씩 있었다. 그들은 다문화센터와 사설 언어치

료실을 방문하여 자녀의 언어발달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검사

명이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워했다.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매년 받습니다.” (참여자 10)

“바로 OO 아동발달센터 가서 바로 언어 검진하고, 치료 바로 

받았어요.” (참여자 3)

“여기 (다문화)센터에서 언어발달 선생님 계시잖아요. 평가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참여자 7)

언어발달검사 계기 및 접근 경로에 대한 질문에 연구 참여자들

은 소아과에 검사의 안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였고, 

다문화센터 선생님의 권유를 통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다는 참여자

와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는 것이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기관을 검색

해 보고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참여자가 각각 한 명

씩 있었다. 

“병원에서 그냥 줬어요.”(참여자 7)

“다문화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애기 한 번 데려와, 검사 

Table 3. Major and sub-themes drawn from data

Major theme Sub-theme

Experience of language develop-
ment screening tests for chil-
dren

Test types and institutions
Reason for test request and approach path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language devel-

opment assessment
Difficulty of evaluating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difficulty
Lack of information 
Lack of support 

Demands for improvement Increasing channels for providing information
Support for language difficulties
Enhancing accessibility and usability

Figure 1. Steps in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Adapted from “Peer 
teaching in web based threaded discussions,” by by W. F. Brescia, J. Swartz, C. 
Pearman, R. Balkin, & D. Williams, 2004, Journal of Interactive Online Learn-
ing, 3(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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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ration of data, yielding an understanding of 

people and settings being studied 

Inductive category coding and simultaneous  
comparing of units of meaning across categories

Refinement of categories

Exploration of relationships and patterns across 
categories

Integration of data, yielding an understanding of  
people and settings being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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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게.”(참여자 11)

“저희 동네에 애기 많거든요. 같은 나이 애기 많고, 다른 애기

보다 우리 애기 말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근

처에 어떤 병원(센터) 있는지 봤어요.”(참여자 3)

자녀의 언어발달검사 수검 과정 중 느낀 불만으로는 검사 과정이 

꼼꼼하지 않다는 것과 검사지 작성이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소아과 좀 그냥 대충 대충해요. 그냥 뭐 꼼꼼하게 검사 안 해

요. 한 번 받아서 생각하니까 너무 대충해서 소아과 별로 안 가

요. 검진하면.”(참여자 3)

“근데 이걸 병원에서 검진할 때 따로 답안지 따로 있어요. 번

호 체크하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보통은 3번, 이런 거 체크해가

지고 플러스해서 점수 몇 번 나오잖아요. 답안지 따로.”(참여자 7)

자녀 언어발달평가의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언어발달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

는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보고하

였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는 이들의 미숙한 한국

어 실력으로 인한 언어 장벽 문제를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어려움

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참여자들의 한국 거주기간과 그

에 따른 한국어 능력의 차이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개인 간 차

이가 있었지만,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교사나 의료기관의 전문

가들과 상담하는 데에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선생님 상담은 선생님 말 너무 빨리빨리 해요. 저는 stop해

요. 천천히 말해요. 너무 빠른 거 저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참여자 4)

“복잡한 얘기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아빠, 전화해요. 제가 

몰라요.”(참여자 2)

“예전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 무슨 말이냐. 다시 물

어보고, 체크하기 전에 다 물어봤어요.”(참여자 7)

“병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고, 이 문장

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검사지) 주

고, 알아서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참여자 7)

“어려워요. 선생님이 도와줘요. 글씨 잘 몰라요.”(참여자 8)

또한, 한국어로 된 검사 안내문이나 검사지를 읽고 이해하는 데

에 어려움이 크고 피로함을 느끼며,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

거나 관심이 줄어든다는 언급도 있었다.

“내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잘 못해서 자신 없어요. 그

래서 이거(검사 안내문) 아마 저희 집 보내오면, 아 뭐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말로 있으면 고향 말로 있으면 제가 

읽겠죠? 하지만 다 한국, 한글로 하잖아요. 지금 뭔가, 읽을까? 

안 읽을까? 다 버렸어요.”(참여자 3)

“글 읽을 때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사 안내문에) 신경도 안 쓰고...”(참여자 10)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검사지를 작성할 때 느끼는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의 언어발달 문제의 선별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의 검사지를 

나누어 준 후 살펴보도록 하였다. 검사지에 있는 문항의 이해도와 

느낌에 대해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문항도 있지

만 이해할 수 없는 문항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어려운 부분으로는 

질문 문항에 사용된 어휘 이해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전

문용어나 한자어 표현 등 문어체 표현에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어휘

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아니, 다 이해 안 돼요. 조금만 알아요.”(참여자 9)

“여기 28번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동안 산만해지지 않고, 

‘산만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자와 화자 변별

하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관용어’ 그런 거 있잖

아요.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알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 잘 모

를 수도 있어요.”(참여자 5)

정보 부족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으로

는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이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이 아동의 

연령별 언어발달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질문에, 참여자들은 아동의 생활연령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언어발달 수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였

다. 참여자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적절한 한국어 발달 수준에 대

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지금 애기가 아직 만 2살이잖아요. 좀 늦은 애기도 있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애기도 있잖아요. 그냥 5살 후에 말 못하면 문

제에요. 다섯 살 전에 그냥 말 엄마, 아빠 말 하면 괜찮아요. 이

해할 수 없으면 그게 문제에요. 이해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참여자 3)

“(자녀가 3세인데) 지금, 아빠, 엄마, 싫어, 좋아만 할 수 있어. 

다른 말 아직 안 돼요.”(참여자 9)

“그 정도면 괜찮아요.”(참여자 6) 

“우리 애기 나이 맞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거 나오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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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좀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가 필요한지, 뭔지 몰

라요.”(참여자 11)

불충분한 지원 자원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발달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을 받을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과 정보의 부

족을 느끼고 있지만, 한결같이 남편이 너무 무관심하거나 바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남편은 신경 안 쓰고. 저는 만약에 가서 검진하면 전화로 예

약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전화하는 거.”
(참여자 11)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남편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참여자 5)

“보통 남편이 시간 별로 없어요. 그냥 혼자 음식 해요. 응급

실 데리고 가든지, 선생님하고 상담하든지, 어린이집 선생님 통

화하든지. 저 다 혼자 해요. 남편 시간 있으면 그냥 아 남편 다 

하라고. 저희 남편은 그냥 남편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혼자 해

야 되잖아요. 또 가족마다 생활 다르잖아요, 선생님, 남편 해 달

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참여자 3)

그 외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어 언

어발달검사를 받으러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도 하였고, 아동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방문

교사나 사설 언어치료실을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도 언급되었다. 

“네 그것도 문제예요. 일해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참여자 5)

“학습지는 많이 도와줘요. 학습지는 진짜 많이 도와줘요. 그

리고 그 선생님들도 아이들 판단해서 못하는지 아닌지는 판단

해 가지고, 여기 가서 못한다, 여기서 집중한다 그렇게 상담해

줘요. 네 그런데 부담돼요. 비싸서.”(참여자 5)

언어발달검사에 대한 개선 요구 

검사 정보 제공 경로의 다양화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발달검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의견

을 다수 제시하였고, 관심이 있더라도 검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

렵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가정으로 영유아발달검사에 대한 안내문

이 오지만 잘 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타났다.

“편지 왔는데 관심 없어요. 그냥 이번 달에 전기 얼마나 나온

지.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그냥 대충 보고 버렸어요.”(참여자 3)

“근데 솔직히 다문화가정(언어발달검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 관심 그렇게 많이 안 가져요. 글쎄, 관심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나는 처음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참여자 5)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검진

하는지 몰라요.”(참여자 11) 

만일 자녀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편하겠냐는 질문에는 다문화센터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을 

통한 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다문화센터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센터마다 통

역 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참여자 7)

“제 생각에 핸드폰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이 일하

고 있어. 근데 많이 바빠서, 밤에 아침 언제 필요 있으면 바로 찾

아서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 직접 가면 시간이 없어 못 할 거 

같아요. 핸드폰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9)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참여자 10)

언어적 어려움을 위한 지원 

현행 검사에 대한 개선 요구 중 가장 빈번히 언급된 의견은 언어

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요구로 나타났다. 검사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들을 일상적 단어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구체적이고 쉬

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반복

적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영어와 베트남어 이외의 언어로도 번역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사 

문항을 바로 번역하여 모국어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면 좋겠

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번역 기능과 함께 한글로 적힌 질문을 소

리로 들려주고, 쉽게 말로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

는 의견에 참여자들 다수가 동의하였다. 

“의료 단어를 쉽게 풀어줘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의료 단어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기본 ‘설사, 감기’ 그

런 거 우리가 알아듣지만, 고급 단어 그런 거 있잖아요. 풀어서 

얘기해 주시거나,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 제시한 검사지의 문항을 가리키며) ‘관용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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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도 있잖아요. 조금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

겠다고 생각해요. 통역 있으면 좋겠다고. 보통 대화하면 괜찮은

데, 조금 언어 있잖아요. 좀 저한테 어려워요.” (참여자 3)

“요즘은 베트남, 영어만 잘 나와요. 저 나라는 많이 없어요.” 

(참여자 4)

“읽어주고,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고, 쉽게 쉽게 하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거 같아요.” (참여자 7)

“왜냐면 한국 단어에는 듣는 거하고 쓰는 거 다르잖아요. 발

음은 이건데 쓸 때는 이거 있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

고 다른 단어 그런 게 있잖아요.” (참여자 5)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보면 번역하기 누르면 한글 보

이거든요. 자기 핸드폰에 언어 다운 받아서 번역하면 바로 나오

게(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7)

“읽으면 쪼끔 알아, 이거, 누가 설명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어려워요. 조금 알아. 이거 읽으면 누가 설명하면 좋아요.” (참

여자 9)

검사 접근성 및 용이성 향상 

검사의 접근성 및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영유아발달검

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현재 시행되

고 있는 안내문으로는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심

을 많이 갖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

음도 언급되었다. 그 외, 질문에 답을 한글로 기입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간단히 ‘예/아니오로 응답하기’ 및 글이 아닌 ‘말로 대

답하고 이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

견들이 제시되었다.

“근데 솔직히 다문화가정 관심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언어

발달. 관심 그렇게 많이 안 가져요. 근데 센터도 안 다니는 사람

들도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면 관심 가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저도 처음에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남편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면 관심을 가질 거 같아요.”
(참여자 5) 

“녹음하면 대부분 엄마 글씨 잘 못 써 가지고, 말할 수는 있

잖아요. 녹음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7)

“어떨 때는 쓰는 편해, 어떨 때는 말하는 편해요. 어려운 말,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참여자 1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 개발과 관련한 실제적 

요구 분석을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

다. 인터뷰는 연구자의 질문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인터뷰를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소아

과를 통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하위영역으로 자녀의 영유아 언어발

달 선별검사를 경험하였다. 검사 경험과 관련해서는 검사 시 겪었

던 어려움이 주로 보고되었으며,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대

체로 보고하였다. 수검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 자발적으로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참여자는 한 명이었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을 통해 언어발달 선별검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언어발달검사의 필요성

이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이 경험

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와 관련하여 

언어적 장벽을 가장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보고하였으며, 이것이 영

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접근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남편에게 의지하기,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정도였고, 남편이 바빠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제약들도 보고되었다. 언어적 어려움을 위한 지원으로는 번역 서비

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제시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중국

어와 베트남어로 번역된 서식은 제공되고 있지만, 그 외의 언어 서

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연구에 참여한 캄보디아 출신의 어머

니는 캄보디아어 번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검사에 어려움이 있

었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출신 배경을 고려한 세

분화된 언어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언어발달 정보 및 검사 정

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아동의 언어발

달 수준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

한 평가 혹은 평가의뢰가 중요한데,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발달 관

련 정보가 부족함을 느끼며,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

르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정보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언어영역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어려움이다(Bae & Bong, 2012; Oh, 2011). 실제로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의 연령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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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언어발달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아동의 생활연령

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한국어 이해 및 표현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

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이와 함께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가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

측할 수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언어검사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 정보 제공의 경로를 다양화하

거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면서 번역이나 

녹음과 같은 여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검사 용이성을 높이는 방

법 등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

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선별검사 개발을 위한 요구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검사의 접근성 및 용

이성과 관련하여 논의에서 언급된 모바일 활용에 대한 키워드도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논의는 언어 중재 및 평가도구

로써 모바일 기기 활용의 탐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선행

연구(Yim, Kim, Park, Cheon, & Lee, 2014)와 같이 검사에 대한 접

근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도구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

시킨다. 그리고 추후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 개발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 분석을 통해 대상 집단의 특성에 기초한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교육적인 지원들이 마련되고 있으

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문제

를 조기 선별하는 것과 관련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

어발달 문제의 심화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학령기 이후의 학업 및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통

합을 위한 과정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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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요구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최은정1·정상임2·임동선1·김영태1

1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2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배경 및 목적: 다문화 아동들은 언어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조기에 선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언어발달 선별검사가 고안되어야 하는데, 양적 연구만을 통해서는 

다문화가정 대상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

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11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인터뷰 분석 결과, 3개의 대주제(언어발달 

수검 경험, 자녀 언어발달 평가의 어려움, 언어발달검사에 대한 개선 요구)와 9개의 하위 주제로 분석되었다. 논의 및 결론: 다문화 아동

의 언어발달 선별검사 개발을 위해서는 언어적 장벽, 언어발달 정보 및 검사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 질적 연구, 요구 분석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8S1A3A207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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